
스타케미칼, 청산에 노조 “반발”
휴업에 희망퇴직으로 위장폐업 의혹 … 회사측은 일단 부인

경북 구미의 폴리에스터(Polyester) 원사 생산기업인 스타케미칼(대표 김세권)이 휴업에 이어 청산절차에 들

어가자 일부 노조원들이 위장폐업 의혹이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.

스타케미칼은 충북 음성에 본사를 둔 스타플렉스가 2010년 8월께 인수해 운영해왔으며, 옛 한국합섬의 자회

사인 HK 2공장이 전신이다.

스타케미칼은 스타플렉스의 기대와 달리 화섬경기가 악화하면서 2011년 156억원, 2012년 160억원의 적자를

기록했다.

결국 스타플렉스는 스타케미칼 공장을 매각하는 등 청산하기로 결정했으며, 스타케미칼은 1월16일부터 2월5

일까지 휴업에 들어갔다.

스타케미칼은 2월4일까지 퇴직원을 제출한 직원에게 휴업수당과 6개월치 임금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을 주

고, 퇴직원을 제출하지 않는 직원에게는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지 않고 2월17일자로 근로계약을 종료하기로 결

정했다.

이에 대해 일부 노조원들은 회사의 청산절차가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위장폐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.

금속노조 구미지부 스타케미칼지회는 “문을 닫으려는 회사가 최근 336억원에 이르는 부채를 상환해 지분을

확보하고 직원을 상대로 희망퇴직을 받는 점은 재가동을 염두에 둔 위장폐업 가능성이 크다”며 “비상대책위원

회가 일괄퇴직을 받자고 한 점도 노조를 와해하기 위한 절차라고 볼 수 있다”고 강조했다.

이에 대해 스타플렉스 관계자는 “일부 노조원이 위장폐업이라고 말하지만 대다수는 회사측의 입장을 이해하

고 있으며 위장폐업 여부는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을 것”이라고 밝혔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

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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